
가스공사, 키프로스 천연가스 개발
이태리 ENI와 공동으로 셰일가스 탐사면허 … Total도 협상 진행 중

가스공사가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한다.

키프로스 정부는 가스공사와 이태리의 에너지기업인 ENI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셰일가스(Shale Gas) 탐

사 면허를 1월24일(현지시간) 발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.

키프로스의 네오클리스 시리키오티스 무역관광 장관은 면허발급 서명식을 한다고 밝히고, 인근지역 프랑스

에너지기업인 Total에 면허를 발급하는 협상도 원만히 이루어져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.

키프로스는 2011년 인근해역에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됐다는 보고서를 받고 발굴을 추진해왔으며, 발굴한 천

연가스로 최근 닥친 경제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시리키오티스 장관은 “가스가 매장됐다는 징후는 확실하며 원유도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”고 덧붙였다.

해당지역은 이스라엘이 최근 천연가스가 매장됐다고 보고한 <레반트 분지>와 인접해 있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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